	During this time (the time of the prophet Daniel), Buddha was born in northern India, 570 years before Jesus came to earth.  At the same time, the Jewish prophet Daniel (whose story is in the Bible) lived in Iraq (Persia).  When he was a boy, the Bible says Daniel was taken to city of Babylon (Iraq) to serve king Nebuchadnezzar. God gave Daniel the gift of interpreting dreams.  One time, the king had a dream and asked his magicians, “I will not tell you the dream, but you must tell me what it means!”  No human could do that!  But, God gave Daniel the dream and the meaning to King Nebuchadnezzar who eventually became a believer in the LORD.  So, Daniel was promoted and he became very powerful in Babylon and later, the Persian Kingdom.  
Because Daniel trusted in the LORD, one of the kings of Persia, Darius, threw him into a den of hungry lions.  When Daniel survived unhurt, the king sent a letter to all of the nation’s Persia controlled, from Northern Africa to India saying:  “Every person in my kingdom must worship the God of Israel.” (Daniel 6:24-27).  

What do you think Daniel did?  He taught them about the story you have just heard about the LORD including the 10 commandments.  It is very likely that they Buddha himself heard these teachings from Daniel.  Why does the Buddha later on say in his writings: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commit adultery?”  These are three of the Ten Commandments.  He learned those commands from Daniel!  Do you think Daniel taught the world and the Buddha about the coming Savior?  You be the judge….listen!

The Buddhist writings contain teachings as well as prophecies.  Today, scrolls written during the time of the Buddha survive in Cambodia.  A Buddhist temple in Cambodia has one of the last prophecies of the Buddha.  This was a prophecy of what the Buddha said before he died about the Savior of the world.  

One of the Brahman priests came to the Buddha before he died and asked: “How many times will we be reincarnated before we enter heaven?”  The Buddha said: “We will never get to heaven.  It is impossible.”  The monk was shocked and said, “What will we do then?”  The Buddha said: “Keep on making merit and look for another Holy One who will come to help in the future.”  

The priest then asked, “What wi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ly One be like?”  The Buddha answered: “The Holy One who will keep the world in the future will be like this: in the palm of His hands and His feet will be will something shaped like a disk,  in His side will be a stab wound; and His forehead will have many marks like scars.  This Holy One will be the Golden Boat who will carry you over the cycle of rebirths all the way to the highest heaven.  Do not look for salvation in the world; there is no salvation in it for sure.  Quit the old way. And there will be a new spirit like the light of a lightening bug which will come down from the sky above to live in all of your hearts and you will be victorious over all your enemies.  Nobody will be able to destroy you.  If you die, you will not come back to be born in this world again.  You will go to the highest heaven.”  

What the Buddha is referring to is Jesus.  The phrase, “something shaped like a disk” in the Holy One’s hands and feet, the scars on his forehead, and the stab wound in the side is obviously talking about the cross.  
Many Buddhists claim this was made up by Christians, but it is in the writings and prophecies dated back to 500 B.C.  How could it be fake if Jesus had not come yet? 

Even the Buddha understood that sin is our biggest problem as humans.  If you are Buddhist, you understand and believe the 4 noble truths that the Buddha taught: 1) humans are caught in an endless cycle of reincarnation; 2) the cause of suffering and death is sin; 3) the goal of any Buddhist is to go to heaven, a place of no sin and suffering; 4) the way out of suffering and reincarnation is to follow 8 principles that the Buddha taught.  

Basically, Buddhists must not think about sin or commit sin.  To get to heaven, they must become 100% perfect, right?  But, if we are all honest, we know we can NEVER be 100% perfect.  Therefore, we are all slaves of sin. Even the Bible says that, “There is not one person on the earth who does what is right and never sins.” (Ecclesiastes 7:20)  Jesus said that salvation is “impossible for humans to do on their own; but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Matthew 19:26).  Because of sin, Hindus and Buddhists believe we are in an endless cycle of reincarnation.  So, what is the answer?  

The way out of this cycle is through Jesus who is the Son of God.  Jesus is perfect.  

He has no sin. God became a human being in Jesus. He came from a place of no sin or suffering.  Jesus promises to take all those who trust in Him to this same place.  

His death on the cross was not because He had committed sin in a previous life or that He had “bad karma.”  Jesus chose to take our shame and sin upon Himself as our “substitute” on the cross.  He took our place so that we could be welcomed back to God’s family.  We deserve punishment from God.  Jesus, who was sinless, became sin for us so that we could be restored with honor before God.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70년 전에 북인도에서는 부처라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유대인 예언자 다니엘(이 인물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은 이라크(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어렸을 적에 바벨론(이라크)으로 끌려가 느브갓네살 왕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번은 왕이 꿈을 꾸고 그의 마술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꿈을 말하지 않을 테니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맞추어 보거라!” 어떤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려 주시고 후에 주님을 믿게 된 느브갓네살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벼슬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바벨론과 바사(페르시아) 왕국에서 큰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들 중 한명인 다리우스는 그를 굶주린 사자들이 사는 굴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남자 왕은 북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페르시아 전역에 편지를 보내 이렇게 전합니다.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이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다니엘서 6장 24절부터 27절).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주님과 십계명에 관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부처 자신도 다니엘로부터 전해진 이러한 가르침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부처는 나중에 이런 글들을 남겼을까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들은 십계명 중 세가지 입니다. 그는 이 계명들을 다니엘로부터 배운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이 세상과 부처에게 곧 오실 구세주에 대해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불교 서적들은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예언들도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생존 기간 중에 쓰여진 문서들이 오늘날 캄보디아에 남아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불교 사찰에는 부처의 가장 마지막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이 세상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브라만 승려 한명이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극락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윤회를 해야 합니까?” 부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극락에 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승려는 놀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재차 묻습니다. 부처의 대답입니다. “계속 공덕을 쌓으며 와서 우리를 도울 미래의 구세주를 기다려라.”

그러자 승려는 이렇게 묻습니다. “구세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부처의 대답입니다.  “미래에 이 세상에 올 구세주의 손바닥과 발에는 원반 모양의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의 옆구리에는 찔린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의 이마에는 많은 흉터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구세주가 너를 윤회의 굴레 너머 가장 높은 극락으로 실어다 줄 황금 배이다. 세상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지 마라. 진실로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 낡은 방식들을 버려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가슴 속에 살며 너를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줄 반딧불이의 빛과 같은 영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게 되더라도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장 높은 극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부처가 말한 대상은예수님이십니다. 구세주의 손과 발에 있는 “원반 모양을 한 무언가”, 그의 이마에 있는 흉터들, 옆구리의 찔린 상처는 분명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불교도들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서로 존재하며 예언들은 기원전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짜일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도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불교도라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네 가지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것입니다. 1) 인간은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2)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죄이다. 3) 모든 불교도들의 목표는 죄와 고통이 없는 극락으로 가는 것이다. 4)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여덟 가지 원칙들을 따르는 것이다.
불교도들은 극락으로 가기 위해100% 완벽 해져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죄를 범하지도 말하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100%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입니다. 성경조차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전도서 7장 20절).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 19장 26절). 힌두교도와 불교도들은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윤회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그 굴레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십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와 고통이 없는 곳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그곳으로 데려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전생에 죄를 짓거나 “나쁜 업보”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끔 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